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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26년 6월의 예닮교회
첫째 주(6.7)
둘째 주(6.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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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그룹 섬김이 모임(6.21)
넷째 주(6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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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학교 Happy Sunday!(6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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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으로� 나누다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여호수아� 13장� -� 21장)             

[...]어느새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도 삶의 마지막 순간
이 찾아왔습니다.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
심으로 채워졌습니다. 그럼에도 아직 약속하신 모든 땅을 얻지는 못
했습니다.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어진 소명, 그
들이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.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
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자들을 멸하라 하셨
으나,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가나안의 
죄를 끊어내지 못했고,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사사들의 시대 
동안 보게 됩니다. 우리 안에 남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. 
믿음의 싸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.

[...]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아직 다 얻지도 못한 땅을 나누고 있었습
니다. 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 싸움을 통해 이 땅을 얻는 것
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알았습니다.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길 
수 없음을 알았고, 이쯤에서 적당히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
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나누라 하셨습니다. 이것
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. 가나안을 차지
했지만,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믿음으로 나누고 나
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의 구원과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
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,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
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,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. 
주님이 주신 산지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.

땅을 분배한 방법도 인상적입니다. 그들은 “제비를 뽑아” 땅을 나누
었습니다. 제비뽑기는 누구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. 그
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, 
이는 단지 ‘운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
다.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기 위해 제비
뽑기로 땅을 나눈 것입니다.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
현이었습니다. 가나안 땅에도 더 좋은 땅, 조금 나쁜 땅이 있었을 것
이고, 각 지파마다 차지하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
가나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
다. 요단 강가든 높은 산악지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복된 것
입니다.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.

“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
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” 여호수아 21장 45절

우리는 말씀 속에서 ‘하나님이 누구신지’를 봅니다. 우리에게 주신 약
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
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
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
내가 간구하노라” 

요한3서 1장 2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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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8(목) 역대상� 20~23장

6.19(금) 시편� 73편-76편

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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